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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33명(남 100명, 여 133명)을 대상
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각각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차례로 거쳐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초
기애착이 이후 불안정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결국 높은 수
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대표적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애착을 중심으로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경계선 성격성향 대학생 집단에 개입할 때 애착 기반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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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아상, 정서의 불
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성격장
애로, 이러한 양상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
한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는 임상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는 성격장애이기도 한데(Beckwith et al., 
2014),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0.7-5.9%로 추
정되며, 정신과 외래환자에서의 유병률은 10%, 정
신과 입원환자에서의 유병률은 15-25%로 보고되
고 있다(Peng et al., 2021). 일반적으로 경계선 성
격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
은 개인의 75%가 여성이다(APA, 2013). 또한 높
은 자해 및 자살률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
성상,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임상적․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Gunderson et al., 2018)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발병 기제 탐색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과거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임상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홍수연, 이승연, 
2013), 최근 경계선 성격장애가 경계선 성격성향 
연속선의 극단에 해당한다는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
델(Widiger & Trull, 2007)이 제시됨에 따라 경계
선 성격성향 수준의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echt et al., 2014; 
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그 결과,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이는 개인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질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Jopling 등(2016)은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과 경계선 성격성향 집단, 기
분 및 불안장애 환자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는데, 자살사고, 외현화 증상, 충동

성, 물질남용이 경계선 성격 및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임상적 특징에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
울, 불안, 스트레스, 정서조절 곤란 사이에 유의
미한 연관이 있으며, 경계선 성격성향 점수가 높
을수록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Fonseca-Pedrero et al., 2011; Stepp et al., 
2014). 이에 더해, 높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인 
대학생의 13%가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Trull, 1995), 이들은 낮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인 대학생에 비해 2년 후 다
른 정신장애나 학업․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
이 높았다(Trull et al., 1997).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은 경계선 성격장애 만큼 심각한 기능 손
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을 야기할 수 있으며(Trull, 1995), 이후의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 및 지속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기능
할 수 있으므로(Gunderson et al., 2018) 경계선 
성격성향이 성격장애로 발전하기 이전에 고위험군
을 선별하고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경계
선 성격성향의 발병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Ibrahim et al., 2018).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
과,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30-90%가 아동기 외
상경험을 보고했으며(Godbout et al., 2019), 아동
기 외상 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 척
도, 즉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에서의 더 높은 점수와 연관되었다(Hecht 
et al., 2014).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에 비해 아동기 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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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상당히 많이 보고하며(Yen et al., 2002), 성
격장애 범주 내에서 비교했을 때에도 다른 성격장
애를 가진 환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아동기 외
상경험을 보고했다(Chapman, 2019). 그리고 경계
선 성격장애 환자군는 비임상군에 비해 13배 많은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다(Porter et al., 2019). 
마지막으로 동성 쌍둥이 1,116쌍을 대상으로 한 
12년 종단연구의 결과, 10세까지의 아동기 외상경
험은 12세 때 아동의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Belsky et al., 2012),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과 유의미한 연
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이후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그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가 다양하게 고려
되어 왔다(이우경, 최은실, 2013). 특히 아동기 외
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기여하게 되는 핵심 
기제로써 애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Baryshnikov 
et al., 2017).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Lowell et al., 2014), 불안정 애착은 경계선 성
격성향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Miljkovitch et al., 2018). 이러한 이론적 제안과 
일관되게 경험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
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이렇듯 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계선 성격
성향과 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이나, 이때 애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애착은 
본래 아동과 주 양육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달하
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Levy, 
2005). 대표적으로, Bowlby(1973, 1988)는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 행동
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상호작용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구성하며(양수진, 이정윤, 
2012),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일생 
동안 개인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동
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충족해주었다면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
은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욕구 충족의 좌절을 반
복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
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
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 즉 내적작
동모델은 아동의 절차 기억에 부호화되며 이후 대
인관계에서 개인의 반응양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휴리스틱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vy, 2005). 이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
자,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초기애착이 이후
의 애착패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으로(허인아, 이민규, 2017), 애착의 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Bowlby(1988)가 
애착이론을 발달시킨 이후 이러한 애착의 연속성
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었으며(Cassidy, 
2001, Hazan & Shaver, 1987; Rothbard & 
Shaver, 1994), 애착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관점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초기애착만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애착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대인관계는 초기애착
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관점에 동의
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Cook, 2000; Overbeek et al., 2003; 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
되었다. 이들은 개인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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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인과 같은 대상으로 애착 대상이 점차 이동
하며, 이러한 애착의 전환 과정을 통해 초기애착의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다(Overbeek et al., 
2003). 이는 친구 및 연인과의 친 한 관계도 애
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인애착은 
초기애착과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한다는 것으
로(Cook, 2000; Overbeek, 2003; 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비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애착의 비연속성
이란 생애 초기 부모와 특정한 형태의 애착을 형성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애착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논쟁은 아동기 외상경험
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초
기애착과 성인애착 중 한 가지만이 설명해야 하
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Cummings-Robeau et al., 2009),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도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함께 역할을 할 가능성
이 있다. 하지만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
향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는 현재 
검증된 바 없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초기애착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향적 종단연구에서 12-18개월 때의 불안
정한 초기애착 및 학대는 28세 때의 경계선 성격
성향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rlson et al., 2009).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경계
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화 곤란이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uval et al., 
2018), 이 정신화 곤란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불안
정한 애착관계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다(Fonagy et al., 2002).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국한하여 진행된 연구는 아니나 아동기 
외상과 성격장애 진단 간 관계에서 불안정한 초기
애착의 하위유형인 비조직 애착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Cirasola et al., 2017).

이렇듯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한 본 연구의 대상
이 되는 성인진입기까지는 초기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성인진입기
란 Arnett(2000, 2006)이 제안한 개념으로, 성인으
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
는 18-29세가 이에 해당한다. 본래 이 시기는 전
통적인 관점에서 성인기로 분류되었으나, 현대 사
회에서는 20대에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성인기 발
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
제적․정서적 도움을 받게 된다(김누리, 신나나, 
2017). 따라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더
라도(Hazan & Shaver, 1987) 최소한 성인진입기
까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애착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초기애
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기애착의 영향을 확
인한 세 편의 연구 중 두 편이 성인진입기의 개인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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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
함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eng et al., 2021). 이러한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
었으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성차 역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아버지에 의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
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각각에 의
해 매개되었으나, 어머니에 의한 외상경험과 경계
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는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어머니에 의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
향은 불안애착에 의해 매개되었으나, 아버지에 의
한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는 애
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Godbout et al., 
2019).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성향과의 공병을 
흔하게 보이는 기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불안애착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yshnikov et al., 
2017).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
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한 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아동기 외상경험을 포함하지
는 않았지만, 초기애착과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결
과 사이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초기애착이 대인관계 민감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ummings-Robeau et al., 2009). 
즉, 초기애착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초기애착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
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역시 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
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역할
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 및 성인애
착을 거쳐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
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내 경로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을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경계
선 성격성향이 주로 청소년 후기에서부터 성인진
입기까지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이 처음 내
려지는 시기가 성인진입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McLachlan et al., 2021). 또한 이미 경계선 성격
성향 및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난 개인이라고 할
지라도 이 시기에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진
다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진입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Miljkovitch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
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
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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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2. 초기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
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
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
트를 통해 전국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아동기 외
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17명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23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2.77세
(SD=2.44)로, 남성이 100명(42.92%), 여성이 133
명(57.08%)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가 
18-29세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성인진입기에 속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구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아동기 외상경험은 Bernstein 등(2003)이 개발

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판(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으로 측정
되었다. Bernstein 등(2003)의 원척도는 정서적 학
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은
정과 김진숙(2010)은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
로 간주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라 성적 학대를 
제외한 4개 하위요인들만을 타당화하여 사용하였
다. CTQ-SF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초기성인
기에 속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아동기 외
상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
적 방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각 하위요인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1점)’부터 ‘자주 있음(4점)’의 4
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전혀 없음(1점)’으로 응답하여 총점이 20점인 경우
는 아동기 외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이며, 총
점이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경험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는 .90으로 나타났다.

초기애착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초기애착은 Armsden

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여 옥정(1998)이 번
안 및 수정하고, 이를 다시 이시연 등(2014)이 초
기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을 과거형으로 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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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척도를 제외하고 부모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부에 대한 애착과 모
에 대한 애착을 각각 따로 측정하였고, 전체 부모
에 대한 초기애착은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더한 다
음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IPPA-R은 신뢰(10문
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개 하위요
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
도로 평정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애착이 안정
적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내용을 살펴
보면, 신뢰는 ‘나는 아버지를 신뢰했다’, 의사소통
은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
해 말씀드렸었다.’, 소외감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등으로 구성된다. 옥정
(199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부 애착 .95, 모 애착 .95, 전체 부모애착 .96으로 
나타났다.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62, p<.01).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Brennan 등(1998)가 개발하여 

Fraley 등(2000)이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친 관계 경험 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ECR-R)로 측정되었다. ECR-R은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이 일반적인 대
인관계에서 느끼는 애착을 불안애착(18문항)과 회
피애착(18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한
다. ECR-R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

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역채점했기 때문에 
총점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불안애착 
.89, 회피애착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
도는 불안애착 .93, 회피애착 .90, 전체 성인애착 
.92로 나타났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상관은 정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6, p<.01).

경계선 성격성향
경계선 성격성향은 Morey(1991)가 개발하고 홍

상황과 김영환(199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 
BOR)로 측정되었다. PAI-BOR은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
우 그렇다(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절단점은 39점이며, 총점이 39점 이상인 집단
은 임상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하는 위
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 홍상황과 김영환(199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
고 아동기 외상경험,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성향의 순서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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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아동기 외상경험 -
2 초기애착 -.71** -
3 성인애착 -.32** .36** -
4 경계선 성격성향 41** -.32** -.52** -

평균 33.11 85.72 148.91 26.58
표준편차 9.50 16.84 27.14 10.07

**p<.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 분석 결과 (N=23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
용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
시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
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매개효과 분석
을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각각의 단
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표본 수를 10,000개로 설정하고 95%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
펴본 결과, 왜도 범위는 .02~.91이었고 첨도 범위
는 -.34~.49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만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첫 번째로 종속변인인 경계선 성격성향
은 아동기 외상경험(r=.4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초기애착(r=-.32, p<.01)과 성인
애착(r=-.52, p<.01)과는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아동기 외상경험은 
초기애착(r=-.71, p<.01), 성인애착(r=-.32,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
인인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r=.36, p<.01)

한편 각 변인에서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
애 척도(PAI-BOR)로 측정한 참가자들의 경계선 성
격성향 점수 평균은 26.58(SD=10.07)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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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부터 58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전체 참가
자 중 30명(약 12.88%)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현재의 경
계선 성격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 
  ), 총 변량의 17%(  )를 설명하
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에 미치는 영향(B=-1.25, 
p<.001)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
(B=.40,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가설과 달리, 초기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03, p=.52). 다
음으로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
상경험이 초기애착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04, 95% 
CI[-.08, .17]).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
상경험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B=-.92, p<.001)
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B=.44,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
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
하였다(B=-.16, p<.001). 다음으로 매개경로에 대
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애착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15, 95% CI[.09, .21]).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를 활용하였으
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
경험은 초기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1.25, 
p<.001), 초기애착은 성인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B=.44, p<.001), 성인애착은 경계선 성격성
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7, p<.001). 그러
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을 거치지 않고 성
인애착에 직접 미치는 영향(B=-.37, p=.14)과 초기
애착이 성인애착을 거치지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직접 미치는 영향(B=.04, p=.40)은 유의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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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계에서 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임. *p<.05, **p<.01, ***p<.001

효과
크기

BOOT
SE

LL
95% CI

UL
95% CI

총효과 .44 .06 .31 .56
직접효과 .33 .08 .18 .49

총간접효과 .10 .06 -.02 .23
Ind 1 아동기 외상 경험 → 초기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5 .06 -.17 .07
Ind 2 아동기 외상 경험 → 성인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6 .04 -.01 .13
Ind 3 아동기 외상 경험 → 초기애착 → 성인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9 -.04 .02 .18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표 2. 아동기 외상 경험과 경계선 성격 성향의 계에서 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을 매개로 하지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34, 
p<.001).

다음으로 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
착만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Ind 1)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05, 95% CI[-.17, .07]). 아동
기 외상경험이 성인애착만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Ind 2)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06, 95% 
CI[-.01, .13]).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성
인애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Ind 3)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9, 95% CI[.02, .18]).

논  의

본 연구는 성격장애가 본격적으로 진단되는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애
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애착의 역할을 보다 
면 하게 살펴보기 위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단
순매개효과 및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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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
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
동기에 경험한 외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더 높
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임을 의미하는 것
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Hecht et al., 2014).

두 번째로, 가설과 달리 초기애착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초기애착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은 각각 유의하였으나, 초기애착이 경계선 성격성
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Lowell et al., 2014), 초기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 가능성이 높다
(Milljkovitch et al., 201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
에서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Hazan & 
Shaver, 1987),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들은 
이러한 애착의 전환을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초기애착의 효과가 미미하
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초기애착
이 성인애착으로 애착이 전환됨에 따라 개인의 전
반적인 애착 양상이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는 방향
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초
기애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인애착 개념이 낭만애착에 한정되지 않고 친구․
연인 등의 친 한 관계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친구 및 낭만적 관계에서

의 불안애착 간 중복성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Caron et al., 2012). 이에 더해 성인진입기 개인
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낭만적 관계의 
초기에는 연인에 대한 애착 선호도가 증가하고 후
기에는 친구에 대한 애착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친
구와 연인에 대한 애착 선호도 사이에 교류가 나타
났다(Umemura et al., 2017)는 점을 고려하면 낭
만애착만으로는 이 시기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포괄
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
인애착 개념은 그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자들 간 애착 대상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부모에서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전
환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
수성으로 인해 친구에 대한 애착과 연인에 대한 애
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포괄적인 성인애착
을 측정한 것은 낭만적 애착만을 살펴본 선행연구
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이러한 기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진
입기 이후 성인애착의 양상을 연구에 포함하여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애착과의 연속성 및 변
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
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애착이 아동기 외상
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생애 초기부터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초
기애착에 의해 개인의 전반적인 애착 양상이 결정
되나(Bowlby, 1988), 청소년기에 진입하여 부모 
외의 중요한 타인과 친 한 관계를 맺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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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erg, 1990)에서 초기애착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반복적으로 발견될 경우, 성인애착의 영향
을 받아 기존의 애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Shorey & Snyder, 
2006).

마지막으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기 외상경
험이 많을수록 초기애착 및 성인애착이 차례대로 
좋지 않으며,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을 거치치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기 외상경험
이 초기애착을 거치지 않고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세 
가지의 간접경로 중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각각 
단순매개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초기
애착과 성인애착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경로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
행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aible et al., 
2000). 즉, 아동기 외상경험이 불안정한 초기애착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초기애착이 이후 불안정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결국 높은 수준의 경
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순차매개모형의 분석결과는 초기
애착이 이후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애착의 연속성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애착의 비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에 
가까운 결론이 도출되었던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단순매개모형에 대한 해석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그러나 단순매개모형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고 하더라도, 순차매개모형에서는 성인애
착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애착은 초기애착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모형이 초기애
착과 성인애착 중 한 가지만 포함했을 경우에는 애
착의 연속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
로, 두 가지 애착을 함께 탐색하는 모형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아동기 외상경험과 
애착의 하위유형에 따라 이후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는 기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Cummings-Robeau et 
al., 2009; Peng et al., 2021; 이시연 등, 2014), 
향후에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애착의 구체적인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까지 고려하여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애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착의 연속성
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탐색되어 온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한 모형 내에서 함께 검증
함으로써,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애착의 영향을 통
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
다.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동일한 모형 내에서 함
께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Cummings-Robeau et al., 2009, Kim et al., 
2021),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계선 성격성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들을 매개변인으로써 비교하기보다는 독립변인이
나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애착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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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의 순차적 매개모형을 상정함으로써 아동기 외
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순차적으로 매개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성인기의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생애 초기의 부정적 환경 경
험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애착의 연속성과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연
속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아동기 외상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아동이나 아동기 외
상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 즉, 생애 
초기에 외상을 경험하였으나 적절한 조기개입이 이
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초기애착을 형성한 경우, 
이러한 관계적 어려움이 성인애착 문제로까지 이어
짐으로써 경계선 성격성향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인한 기능손상
으로 전문적 치료를 구하는 초기 성인기 내담자에 
개입할 때,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인생에서 중요
한 다른 사람과의 애착이 중요한 치료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중 Bowlby(1973, 1988)의 애착이론에 기반
하여 고안된 치료들이 존재하며, 이를 애착기반
치료(Attachment-based treatment)라고 한다
(Bateman & Fonagy, 2003). 애착기반치료는 치
료자가 환자에게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Bowlby(1977)의 구상에 근거한 
것으로, 애착 대상으로서의 치료자는 환자가 과거
와 현재의 애착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현재 환자의 내적작동모델 및 문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환자가 기존의 내적작동모델을 수정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다 적응적인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Levy et al., 2015).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의 애착기반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MBT)로, MBT의 주된 목표는 환자의 정신화 능력 
함양을 통해 애착 불안정이 성격 발달에 미친 부정
적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다(Fonagy & Bateman,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MBT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Bales et al., 2012; Smits et al., 2020; Vogt 
& Norman, 2019), 통제집단에 비해 치료효과
가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tema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성향 
대학생 집단에 개입할 때 애착기반치료를 비롯해 
애착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
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임상군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성향 점수의 평균
은 PAI-BOR 척도에서 임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문
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인 39점보다 
낮은 26.58점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경험 점수의 평균은 33.11점으로, 참가
자들은 CTQ-SF 척도의 전체 범위에 비해 낮은 수
준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이나 실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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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통해 진행되
었기에 표본이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응답이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
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자료
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수준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
(이지영, 김진교, 2006)를 고려했을 때,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과 초기애착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회고적으로 측정한 것 역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인데, 과거에 대한 참가자의 기
억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usser & Widom, 201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했
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데, 
측정방식에 따라 애착의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보
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애착역동 관점에서의 스트레
스-취약성을 반영하는 데 반해 전문가 면담은 마음
의 무의식적인 처리과정과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측정방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Roisman et al., 2007).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는 등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Ravitz et al., 
2010).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장애 환자들의 회
고적 보고가 신뢰할만하다는 근거가 계속 제시되
고 있으며(Fisher et al., 2011; Herman & 
Schatzow, 1987; Varese et al., 2012), 내적경험
은 겉으로는 관찰되기 어려운 면도 있기에 자기보
고식 질문지 사용은 개인의 심리에 대한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외상경험을 한 아동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설계를 활용하거나 아동학대 신고기록, 전문가 
면담이나 행동관찰 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
정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초기애착은 회고적
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성인애착 양상이 
초기애착에 대한 참가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두 애착 사이의 관계가 과대추
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
다 면 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두 
애착 변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단순히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만 나누어 측정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과 몰입형 애착과 높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Choi-Kain et al., 2009; 
Miljkovitch et al., 2018),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초기애착의 세부 유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와 같은 전문가 면담
을 활용하여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세부유형에 따
른 매개효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 연구에 포함
된 변인간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 초기애착은 성인애착에 선행하며 
성인애착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성인진
입기까지 전향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
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의 대표적인 위험요
인인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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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기제를 애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부적응적 성격으로 인한 학업 및 직
업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기능손상은 초기 성
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되는 만
큼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측하
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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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is well established that childhood trauma presents a risk factor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later life, its specific mechanism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A total of 233 college students (100 
men, 133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childhood trauma, early attachment, adul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Results
indicated that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mong college students. These findings support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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